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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, 순이익률 평균 이하수준
한국경제연구원, 정유도 낮은 수준 … 매출은 국내기업 위상 높아져

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순이익률이 세계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.

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, 매출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규모나 성과 면에서는 선진국

과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경연 관계자는 “산업별로는 전기 전자, 수송장비, 철강산업의 순이익률이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, 정유와

석유화학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”고 말했다.

한경연이 발표한 <한국과 주요국의 상장기업 규모와 성과 비교>에 따르면, 매출 기준 세계 500대 상장기업

에 등재된 국내기업은 2000년 13사에서 2009년 19사로 증가했다. 순이익 기준으로는 7사에서 10사로 늘었다.

중국은 2사(2000년)에서 10사(2009년)로 증가했지만, 일본(33개→23개)과 미국(147개→114개)은 500대 순이익

기업 개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국내 상위 20사의 매출규모는 미국 3개, 일본 8개, 중국 15개의 상장기업의 매출 합계와 비슷해 성

과 면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수익성 기준으로 2009년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당기 순이익률은 2.7%로 미국 4.7%, 프랑스 2.9%, 영국

6.8%, 캐나다 4%, 중국 5.8%보다 낮지만, 일본 1.7%, 독일 1.3%, 오스트레일리아의 1.7%보다는 높게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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